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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5월 31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2층

톰 삭스
"피카소"

Press Release

타데우스 로팍 서울은 오는 4월 29일 미국 현대미술가 톰 삭스
(Tom Sachs)의 개인전 ⟪"피카소"⟫를 개최한다. 톰 삭스는 최근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조각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긴밀히 들여다보며 깊이 있는 탐구를 전개해왔다. 
피카소에 대한 작가의 천착이 잘 드러나는 이번 전시는 신작 
조각이 주축을 이룬다. 삭스는 일상 속 물건들을 활용했던 

피카소의 조각 제작 방식과 그 궤를 같이 하며, 발견된 오브제
(found object)들을 브리콜라주(bricolage) 방식으로 구축한 
뒤 청동 조각으로 재탄생시킨다. 한편, 이들은 피카소의 작품을 
작가만의 고유한 시각 언어로 재해석한 회화 및 드로잉 작품과 
함께 전시되는데, 일련의 작품을 마주한 관객은 회화의 정의에 
대해 다시금 반추하게 된다.

톰 삭스, 여인과 오렌지(Woman with Orange), 2025. 
스테인리스스틸 부품이 달린 실리콘 청동에 에나멜, 질산 제2철 녹청.

180.3 x 73.7 x 63.5 cm (71 x 29 x 2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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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혁신적이고 체제전복적인 조각가 톰 삭스는 예술, 
디자인, 기술 공학이 낳은 걸작을 브리콜라주 방식을 활용해 
정교하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삭스는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에서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회화를 오랜 시간 
연구한 뒤, 합판 위에 개퍼 테이프(Gaffer tape, 면직물 접착 
테이프)를 활용하여 몬드리안의 회화를 재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가적 실험을 기반으로 고유의 작업 방식을 
정립해 나간 그는 이후에도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을 2010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서 다루는 등 모더니즘 
거장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왔다. 수작업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그의 작품은 오차 없이, 더욱 더 간단하고 완벽한 기계 
생산을 지향해 온 근대화의 흐름을 뒤집으며, 작품을 마주한 
이로 하여금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돌아보도록 
장려한다.   

삭스는 최근 몇 년간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에 둘러싸인 채 
작업을 전개해왔다. 삭스에게 파블로 피카소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예술과 동의어’인 존재다. 피카소는 전통적인 조각 기법인 
목재 조각이나 점토 모델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견된 재료
(found materials)를 활용함으로써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아상블라주(assemblages) 기법은 삭스의 
작업 방식과도 깊이 닿아 있다. 그는 주어진 재료, 주변에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본인이 제작하고자 하는 오브제를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완전함과 시행착오까지 
흔적으로 남긴다. 삭스는 피카소의 조각을 동시대적 브리콜라주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피카소가 사용했던 철사나 못 대신 자동차 
부품이나 너프 풋볼(Nerf football, 너프 사에서 생산하는 
미식축구공) 같은 재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카소가 기존 
조각 관습에 던졌던 도전장을 오늘날의 맥락으로 옮겨온다. 
작가는 피카소처럼 조각을 구성한 뒤, 이를 고대의 실납 주조 
기법인 로스트 왁스(lost wax) 방식으로 청동 주조한다. 그리고 
세밀한 채색이나 파티나(녹청 기법)를 통해 정교한 마감처리를 
더한다. 이렇게 완성되는 일련의 작품들은 고전적 맥락에서 
‘조각’이 지니던 위상을 다시금 획득할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조각의 전통적 흐름을 반전시키는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타데우스 로팍 서울에서 선보이는 회화 및 종이 작품은 작가가 
오랜 시간 진행해 온 회화, 드로잉, 색채에 대한 탐구의 연장선이다. 
일련의 작품들은 특히 피카소의 ‘어두운 시대’, 즉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관통하는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로부터 출발되었다. 삭스는 이 시기 피카소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강한 선과 구도, 형태에서 자신의 작업과의 유사성을 
발견했다. 삭스의 작품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굵은 선은 미국 
그래피티와 스트리트 아트에 뿌리를 둔 것으로, 당시 피카소가 
인물의 형상을 구획하는 데 사용했던 두터운 흑선과 닮아있다. 
한편, 삭스는 회화의 규격을 측정한 선이나 치수 등과 같은 작업 
과정의 흔적을 화면에 고스란히 남긴다. 삭스의 초기작들이 
피카소의 원작을 본래 크기로 재현했다면, 근작에서는 일부 
회화를 과감하게 확대함으로써 복제 과정 자체를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 이에 대해 작가는 “회화(painting)는 동사”
라고 이야기하며, “작업은 행위 그 자체다. 이 모든 회화는 

톰 삭스, 앉은 여인 (Seated Woman), 2025. 
캔버스에 합성 폴리머, 잉크.

182.9 x 152.4 cm (72 x 60 in).

톰 삭스, 키스(The Kiss), 2024. 
종이에 젯소, 합성 폴리머, 흑연.
55.9 x 76.2 cm (22 x 30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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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결과물보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것”
이라고 덧붙인다. 삭스는 관람객이 이 제작 과정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예술사적 오브제와 
관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전시는 조각,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카소를 
탐구해온 삭스의 작업들을 일종의 대화로 엮어낸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전시된 모든 작품은 ‘조각’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나는 언제나 조각부터 생각한다. 물론 이 작품들은 회화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만들어진 
방식이 조각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나는 회화와 
조각, 더 나아가 신발이나 영상, 인터뷰 사이에 어떠한 경계도 
두지 않는다. […] 내겐 전부 조각이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작업의 흔적은 언제나 결과물에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전시와 연계하여 톰 삭스 스튜디오의 아카이브 자료와 작가의 
신작에 대한 에세이를 수록한 팬진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스페이스 프로그램⟩ 시리즈를 방대하게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 ⟪스페이스 프로그램: 무한대⟫(DDP 
뮤지엄 전시 1관, 4월 25일—9월 7일)와 맞물려 개최된다.

톰 삭스, 전사의 두상(Head of a Warrior), 2024. 
스테인리스스틸 부품이 달린 실리콘 청동에 젯소, 질산 제2철 녹청.

76.2 x 45.7 x 35.6 cm (30 x 18 x 14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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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삭스, 2021. 사진: Mario Sorrenti

작가 소개

삭스는 196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전시되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뉴욕 휘트니 미국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os Angeles), 파리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 Paris),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밀라노 프라다 재단(Prada Foundation, Milan) 

등 여러 주요 기관에 영구 소장되어있다. 그는 아트선재센터   

(서울, 2022), 데이크토어할렌(Deichtorhallen, Hamburg, 

2021), 도쿄 시티 오페라(Tokyo City Opera, 2019), 내셔 조각 

센터(Nasher Sculpture Center, Houston, 2017), 노구치 

미술관(Noguchi Museum, New York, 2016), 예르바 부에나 

예술센터(Yerba Buena Arts Center, San Francisco, 2016), 

브루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 New York, 2016),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 Tokyo, 2016), 리옹 비엔날레

(Lyon Biennale, France, 2013), 파크 애비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 New York, 2012),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2010), 프라다 재단(Prada 

Foundation, Milan, 2006),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Berlin, 2003) 등에서 주요 개인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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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련 문의:

김해나
타데우스 로팍 서울
seoul@ropac.net

Telephone +82 2 6949 1760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thaddaeusropac
#thaddaeusropac

#tomsachs

All images © Tom Sachs 
Photo of artworks: Genevieve Hanson


